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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미 주택 가격 30년 만의 급등세

 미 자동차 시장, 웃돈 판매 확산

미국의 4월 주택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4.6%나 상

승했다. 30년 사이 최대의 이상 급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9일‘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S&P500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14.6%

가 올랐다. 이는 전달의 13.3% 증가와 비교해 상승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미국의 집값은 11개월 연속 상

승했다.

20개 주요 도시의 집값은 상승 폭이 더 커 14.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전문가 예상치 14.5% 

공급자 우위 시장이 돼버린 미국의 자동차 매매 

시장에서 인기 차량 모델을 중심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을 넘는 웃돈 요구와 옵션 끼워팔기 등이 확산

하고 있다.

지난 30일‘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

차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차량 생산

이 차질을 빚고 수요가 늘면서 급격히 공급자 우위

증가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도시별로는 피닉스, 샌디에고, 시애틀이 20%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피닉스는 22.3%, 샌디애고 21.6%, 

시애틀 20.2% 급등했다.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샌

프란시스코는 1년전에 비해 15.1%, 로스앤젤레스는 

14.7% 상승했다. 이외 보스턴 16.2%, 텍사스 달라스 

15.9%, 플로리다 템파와 콜로라도 덴버, 오레건 포틀

랜드고 각 15.4%나 대폭 올랐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주택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추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의 시장 환경으로 변했다. 특히 차량 중개상들은 최

근 인기를 끄는 신차 모델들을 중심으로 제조사의 

권장 소비자가격(MSRP)보다 높은 판매가를 부르

거나 비싼 옵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WSJ 은 플로리다에 사는 켄 베어드

(61)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베어드 씨는 최근 딜러 매장에서 기아 텔루라이드

에 4만5천 달러의 가격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3천 

달러를 더 주겠다면서 살 의사를 밝혔으나 중개상

은 5만5천 달러를 요구해 텔루라이드는 포기하고 

다른 매장에서 도요타 하이랜더를 샀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딜러와 소비자가 흥정을 벌여 

이보다 더 싼 가격에 차를 매매하는 게 일반적이지

만 반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에 따르면 2019년에 팔

린 차량의 판매 가격은 권장 소비자가격 대비 85%

에도 못 미쳤으나 올해 6월에는 이 비율이 94%에 

달했다.

미 CFO들 연준 인플레
통제 능력에 낮은 신뢰

미국 대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중앙은행

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을 낮게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9일‘연합뉴스’는 CNBC 방송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2분기‘글로벌 CFO 자문위원 설문’ 결과를 

전했다. 이 설문은 지난 1∼16일 미국을 중심으로 대기

업 CFO 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연준의 능력에 대해 미국 지역 응답자의 47%는‘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많이 신뢰한다’나‘다

소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고 38%만이‘극히 

조금 신뢰한다’고 답했다.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CFO들이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오히려 더 높았다.

응답자들은 최대 외부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꼽았다. 코로나19 사태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1분기 설문 때는 

인플레이션을 꼽은 응답자가 거의 없었다.

향후 6개월간 가장 많이 비용이 증가할 항목으로 미

국 지역 응답자들은 57%가 인건비를 꼽았고 원자재 

비용(37%)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유럽·중동·

아프리카 지역 CFO들은 원자재 비용(72%)을 가장 많

이 지목했다.

▲ 기아 텔루라이드. 사진=기아자동차 ▲ Fed 건물 전경. 사진=shutterstock


